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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보건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4개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의 안전보건은 이 핵심과제

와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긴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찬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동성이 저하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대한 다른 시각의 필

요성,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강화라는 방향은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주로 사고성 사망재해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보건 혁신 방안’

을 2023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다. 산업보건 혁신 방

안의 필요성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우

리나라 산업보건제도는 업무상 질병 보상 이슈가 주도했던 1980년대에 

강화돼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 노동자의 건강진단, 작업

환경 측정과 보건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업보건 정책은 지난  

국가경쟁력의 기본,  

노동력 보호

산업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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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간 정책 대상의 확대, 규제 항목의 확장 같은 변화는 있었으나 갈

수록 변화하는 산업과 노동 형태를 따라잡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담기에는 경

직된 제도적 틀의 문제가 있다. 화학물질 중독 관리 중심의 정책 감각으

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자 건강 보호 설계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

와 함께 닥쳐오는 국가 노동력의 보호와 육성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고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으로 수립한 정책을 진지하게 수

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3년 산업보건 5대 이슈를 ‘국가경쟁력의 기본, 노동력  

보호’, ‘산업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려면’, ‘산업보건 이행의 핏줄,  

기초산업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안전보건 커버리지의 관건, 취약계층’, 

‘100년을 내다보는 안전보건 인력 양성’으로 선정했다. 

산업보건 이행의 핏줄,  

기초산업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안전보건 커버리지의 관건,  

취약계층

100년을 내다보는  

안전보건 인력 양성

5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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